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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무서운 줄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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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주에 칼럼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미식 축구 팀들이 소비자가 무서운 줄을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식축구팀인 49ers 의 쿼터백인 콜린 캐퍼닉 (Colin Kaepernick)이 경기전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땅에 무릎을 끓은 채로 땅만 처더보는 제수춰로 시작한 애국가 불경행위는 모든 NFL팀에 퍼져서 팬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콜린 캐퍼닉은 자기의 소속 팀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아마도 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입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애국가 불경행위로 인하여 선수를 축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속 팀에서 짤린 캐퍼닉을 영입할 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단주는 선수들의 애국가 불경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지만 축출된 캐퍼닉을 영입할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팬들의 분노가 극심해져서 NFL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윈스튼 구릅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케퍼닉의 돌출행위 이후 NFL의 인기는 크게 추락하여 호감도는 44%, 비호감도는 40%입니다. 미식축구, 야구, 및 직업 농구 세 종목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미식 축구가 이와 같이 인기추락을 겪는 동안 미국의 직업 야구경기의 호감도는 63%이고 야구의 비호감도는 16%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식 축구의 돈줄을 쥐고 있는 34-54세 층의 팬들의 NFL의 인기는 73%로부터 42%로 추락했습니다. 미식 축구를 시청하는 시청률도 같은 기간에 10% 하락하여 NFL경기를 중계하는 TV회사들은 $200M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미식 축구 선수들은 높은 연
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개인당 연간 계약금은 $2.44M이며 경기관람료는 평균 게임당 $92.98입니다. 한편 미국과 축구선수를 포함한 국민의 안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군인의 평균 연봉은  $40,995입니다. 미식 축구선수처럼 최고 수입과 군인의 연봉을 비교하여 애국가 불경행위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NFL 경기의 입장권을 계속 사주고 싶은 팬들이 격감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NFL의 인기가 이 상태로 하락하면 TV 계약도 갱신되지 않을 것이고 입장권 판매도 바닥을 칠 것입니다. 즉 NFL의 존속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미식 축구팀의 소유주들이 이런 추세를 관망하지 않을 것임으로 가까운 시일 내로 모종의 특별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수를 영입할 당시에 선수의 애국심을 인터뷰에서 물어볼 가능성도 높고 NFL 구단주들과 선수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국가 불경행위를 하는 선수들은 거의 모두 흑인인데 이들을 비난하는 흑인들이 많고 어떤 흑인지도자는 TV에 나와 콜린 캐퍼닉을 비롯한 애국가 불경행위를 하는 선수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의 애국가를 최소1절을 압니다.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미국의 애국가를 외워서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끝
